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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4점'  L G, '5실책'  KT 에 7-5 역전승 거두고 선두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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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6 KBO리그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

기, 7회 초 2사 1,3루 LG 오스틴의 1타점 적시타로 홈인한 홍창기가 덕아웃에서 염경엽 감독과 인사하고 있다. 2026.04.0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KT 위즈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수확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LG는 4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KT와의 경기에서 7-5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1위 LG(35승 21패)는 2위 KT(33승 1무 22패)와 승차를 1.5경기로 벌렸다. 동시에 3연전을 2승 1패로 마치며

위닝시리즈를 달성했다.

6회까지 2-3으로 뒤진 LG는 7회초 역전극을 펼쳤다. 

송찬의의 안타, 구본혁의 희생번트, 신민재의 안타로 만든 1사 1, 2루에서 홍창기가 1타점 우전 안타를 날렸다.

이어 박해민이 안타를 뽑아내며 2루 주자 신민재를 홈으로 불러들였고, 이후 KT 선발 맷 사우어의 견제 실책 때 3루 주자 홍창

기가 홈을 밟으면서 5-3으로 앞섰다.

게속된 1사 2루 찬스에서 불펜 투수 손동현의 견제구가 외야로 빠져나간 사이 주자 박해민이 3루를 밟았고, 이때 중견수 샘 힐

리어드의 포구 실책을 틈타 박해민이 홈까지 파고들어 결정적인 득점을 올렸다.



이날 선취점 역시 LG의 차지였다.

1회초 홍창기의 중전 안타, 오스틴의 몸에 맞는 공, 오지환의 진루타로 맞이한 2사 2, 3루에서 박동원이 2타점 좌전 적시타를

날렸다.

3회말 김현수의 1타점 적시타로 반격에 시동을 건 KT는 5회말 판을 뒤집었다.

최원준이 우전 안타를 치고 나간 후 2루 베이스를 훔치며 2사 2루 찬스를 만들었고, 김민혁이 1타점 적시타를 터트렸다.

이어 힐리어드도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로 주자 김민혁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KT가 3-2로 역전했다.

하지만 LG는 7회초 리드를 되찾은 뒤 8회초에 한 점을 추가해 7-3으로 도망갔다.

KT는 8회말 이재원의 투런포로 점수 차를 2점까지 줄였지만, 9회말 무사 1, 2루 찬스에서 득점을 뽑아내지 못하며 고개를 떨

궜다.

LG 리드오프 홍창기가 5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으로 공격을 주도했고, 박동원(4타수 1안타)은 2타점, 송찬의와 문정빈(이상

4타수 2안타)은 각각 멀티히트로 힘을 더했다.

LG 선발 라클란 웰스(5이닝 3실점 2자책)의 뒤를 이은 두 번째 투수 김진수는 행운의 구원승(3승 1패 1세이브 3홀드)을 챙겼

다. 

7회 무너진 KT 선발 맷 사우어는 6⅓이닝 8피안타 6실점(4자책)을 기록, 시즌 3패(4승)째를 당했다. 

이날 KT는 실책 5개를 범하며 자멸한 것이 뼈아팠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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